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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지난 2019년 2월 미국에서 유학중 갑작스럽게 작고한 故 정현수(독어독문학 
학사 2003-2012) 동문 가족이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모교에 전하며 ‘정현수 
동문 가족 장학기금’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.

□ 이에 11월 5일(화)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오세정 
총장과 정병옥·이춘희 부부를 비롯해 서울대 이재영 인문대 학장, 정항균 
독어독문학과 학과장, 한일규 (재)발전기금 기금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
참석했다.

 □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故 정현수 동문은 서울대 학부에서는 
독어독문학과 기술경영학을 복수전공하고 경영컨설팅 분야의 인재로 활동했다. 
모친인 이춘희 기부자는 더 큰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유학길에 
올랐던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“장남으로 든든한 아들을 먼저 
보내고 가족 모두가 절망과 비탄함에서 한참을 마음 고생하던 중, 주변에서 
서울대 동문으로 아들이 청운의 꿈을 펼쳤던 곳에 기부해보라고 권유해 이 
자리까지 왔다”고 말한 뒤 “이러한 가족들의 마음을 모은 장학기금이 우리 
아이가 못 다 이룬 꿈과 소망으로 후배들에게 전달돼 의미 있고 보람되게 
사용되길 바란다”고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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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오세정 총장은 “사랑하는 아들을 추모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두 분의 
높고 깊은 뜻은 서울대 구성원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것”이라며 
“출연해주신 기금은 아드님의 후배인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
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”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 ※ 사진설명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이춘희·정병옥 기부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